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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smartphone to adolescent's mental health and defines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relationship. For this purpose, 278 subjects were surveyed from 1 middle 

schools in Gwangju and Jeonnam area.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verifying 

the impa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their mental health, The smartphone addiction was found as 

the key variable that has a negative impact on mental health. The results indicated that adolescents 

with higher levels of smartphone addiction more likely to have lower levels of mental health. Second, 

impact of parent-child relationship on their mental health was analyzed. The analytic results suggest 

that parent-child relationship has a impact on their mental health. In other words, higher parent-child 

relationship means higher mental health.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relationship was 

analyze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check the moderating effect of do smartphone addiction on 

their mental health. The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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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e

우리사회는 정보화시대가 펼쳐지면서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등장

하게 되었다. 스마트폰은 통화기능만이 아닌 디지털 기기들의 

기능이 결합되어 다양한 기능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사용이 익숙해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 [1]은 스마트폰의 과다사

용으로 인해 중독위험군이 증가하여 우리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은 손안의 컴퓨터

로 매일 손에 들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중독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2]는 컴퓨터 게임중독, 인터넷 중독의 

사회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3]는 

스마트폰 중독이 기존의 인터넷중독과 휴대전화 중독이 결합되

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중독의 강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2015년 인터넷 실태조사의 보고를 살펴보면[4], 최근 3년간 

 

스마트폰 보유율은 지속 상승하는 반면에 PC 보유율은 지속 감

소하였으며 가정에서 주로 인터넷을 접속하는 기기는 스마트폰

(86.4%), 데스크탑 컴퓨터(66.9%), 노트북 컴퓨터(29.9%)의 

순이며 만 3세 이상 전체인구의 인터넷 휴대용 이용기기는 스

마트폰(80.3%)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사용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인터넷 중독 조사를 살펴보면[5],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위험군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

이 29.2%로 10명중 3명이 중독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

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옮겨 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문제행동을 증가시키고[6]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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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증가시키며[7] 정서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3][8][9][2]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9][2]. 스마

트폰 중독으로 인한 정신건강은 강박증, 신체화, 신경증, 우울

증, 대인예민증, 불안,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의 부정적 

증상들이 보고되고 있다[7][11][2][12]. 따라서 청소년이 미

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절

변인으로는 부모-자녀 관계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성장과정동안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 느

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이다. 이러한 부모-자녀 관

계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이루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14]. 반면에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수록 청

소년의 우울과 불안수준이 낮으며 비행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즉 부모-자녀 관계는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5]은 부모-자녀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모-자

녀 관계는 스마트폰 중독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서 정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요인의 역할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인과관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

호하는 조절효과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더 진행시켜서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부모-자녀 관계의 조절효과를 연구의 

초점으로 두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정신건강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자녀 관계는 정신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부모-자녀 관계는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Ⅱ. Theoretical Background

1. Smartphone Addiction and Mental Health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내

성, 금단, 초조와 불안, 생활장애, 의존, 통제상실, 강박증상, 집

착 등의 복합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16][11][17]. [18]에

서는 가상세계 지향, 금단과 내성, 일상생활의 장애를 포함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스마

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세계로 진입하려는 욕망 간

에 긴장과 분열을 경험하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로서 스

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 [19]과 [20]은 어린 나이의 사용자일

수록 스마트폰에 쉽게 빠져든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21]는 스마트폰 사용자 중 10대 청소년일수록 내성, 강박 및 

집착, 생활의 불편, 부적응 등이 과다사용에 취약한 것으로 보

고하였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신건강은 정신적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로

서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이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균형과 통일을 이룬 건전한 일상생활의 적응정도를 의미한다

[22]. 스마트폰은 청소년에게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지만, 대화의 단절을 초래하게 되고 정신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23]. [24]와 [7]는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

년들의 건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23]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강할수록 정

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앞에

서도 언급했듯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 부정적

인 증상들이 보고되고 있다[25][2][12]. 이처럼 스마트폰 중

독과 정신건강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스

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상관관계와 집단 간 차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확고히 하기에는 기존 연구가 미흡하고 인과관계의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 스마트폰 중독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을 완화시켜주는 조절효과를 연구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의 

개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Mental Health

태내에서 시작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건강한 인성발달

과 대인관계의 발달에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26]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며 자녀의 자아개념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임을 밝혔다.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와 청소년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능력과 인간 됨됨이의 바탕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결

정적인 요인이 된다. 즉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의 신념과 가치

관, 부모의 성장과정, 부모와 자녀를 둘러싼 환경, 자녀의 발달

과정, 부모의 인격적 특성, 자녀의 특성 등의 요소들이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자녀 관계가 원만한 경우에

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도덕성의 발달, 인성과 행



                            A Study on Impa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the Mental Health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Relationship-   91

동발달,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27]. 반면에 부모-

자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면, 공통적인 이해가 부족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무능하며 충동적이라고 하였다

[28].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와 정신건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3][29][7][14]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경우

에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에는 정신이 건강하여 우울

수준이 낮으며 불안수준이 낮고 비행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가 정신건강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서 

[15]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

키거나 제거시키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혔

다. 즉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

해 부모-자녀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변화시키거나 감소시키

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

구들에서는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 사이에서 부모-자녀 관

계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부모-자녀 관계가 보호요인으로서 조절효과의 역할을 수

행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Ⅲ. Reserch Methods

1. Sampling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한 중학교 청

소년을 유의표집하여 설문지에 대한 자기보고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여 282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하고 278부의 응답을 분석자료

로 사용하였다. 

2. Scale

Fig. 1. Study model

2.1. Smartphone Addiction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18]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향적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의 하위요인

으로 구성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의 문항별로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으로 재구성하고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중독의 신뢰

도 계수는 Cronbach's α = .70으로 나타났으며 지향적 일상생

활장애는 .70, 가상세계 지향성은 .71, 금단은 .70, 내성은 .71

이었다. 

2.2. Mental Health

본 연구의 정신건강 척도를 위해서는 [7]가 개발하고 [30]

이 타당화를 한 NEO-PAS 청소년 성격검사 중 신경증 요인의 

하위요인을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와 상

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울, 불안, 충동성, 공격성으로 구

성하여 정신건강 척도로 사용하였다. 정신건강의 문항별로 응

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문제

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정신건강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69 이었고 우울은 

.70이고 불안은 .69이고 충동성은 .70이고 공격성은 .70이었

다.

2.3. Parent-Child Relationship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Barnes

와 Olson(1982)의 PACI(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민혜영(1990)이 번안한 척도 중 [31]의 청소년 

자녀용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

해 이루어지는 원만한 관계와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

어지는 원만하지 않은 관계로 구성하였다. 부모-자녀 관계의 

문항별로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역기능적 관계의 문항을 역문

항으로 변환하여 투입하였으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와 원만

하고 긍정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모-자녀 관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2으로 나타났고 기능적 관계는 .84, 역기능적 관계는 .82

로 나타났다. 

3. Data Analysis Method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program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조절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MMR)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조기법으로 부모-자녀 관계의 조

절효과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하여 조절변인의 중간 값을 기준으로 높은 부모-자녀 

관계집단과 낮은 부모-자녀 관계집단으로 구분하여 상관관계

를 분석을 통해 조절변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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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중독의 부정적인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Ⅳ. Results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조사대상자는 남학생(51.1%)이 여학생(48.9%)보다 다소 많

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표 1>과 같다. 

general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53 50.3

grade 151 49.7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주요 변수 스마트폰 중독, 부모-자녀 관계, 정신건강의 기술 

분석과 각 변수별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2>과 같다. 첫째, 스

마트폰 중독의 평균은 1.36(표준편차 .48)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자녀 관계의 전반적인 평균은 3.27(표준편차 .71)로 나타

났고 각각의 하위영역인 긍정적 관계는 3.41(표준편차 .79), 역

기능적 관계는 3.13(표준편차 .79)로 나타났다. 셋째, 정신건강

의 전체 평균은 3.91(표준편차 .62)로 나타났다.

Variables N Mean
Std. 

devisatn
Median

smartphone  

addiction
278 1.36 .48 1.13

parent-child 

relationship
278 3.27 .71 3.20

positive 

relationship
278 3.41 .79 3.30

negative 

relationship 
278 3.13 .79 3.10

mental 

health 
278 3.91 .62 1.5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3.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

다음의 <표 3>은 스마트폰 중독, 부모-자녀 관계, 정신건강

의 주요변수간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송지준(2011)은 상관계수가 0.9미만으로 나

타나는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게 계수가 0.9미만으로 나타나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Variables 1 2 3

smartphone 

addiction  
1

parent-child 

relationship
-.469*** 1

mental health -.705*** -.631*** 1

* p<.05, ** p<.01, *** p<.001

Table 3.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 

4.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 

관계의 조절효과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모델 1은 정신건강에 대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투입한 결과

이다. 모델 1의 설명력은 49.7%로 나타났고(F 

change=272.58, p<.001) 스마트폰 중독(β=.71, p<.001)이 유

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델 2는 부모-자녀 관계를 투입한 결과로서 61.3%의 설명

력을 가지며 11.6%가 증가하였다(F change=82.45, p<.001). 

모델 2에서는 모델1의 분석결과와 부모-자녀 관계(β=-.39 

p<.001)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정신건강이 좋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델 3은 부모-자녀 관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것으로서 스

마트폰 중독과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 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이다. 이 모델 3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설명력은 61.9%

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 

change=7.47, p<.01).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

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부모-자녀 관계가 조절효과

로서 완충작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조절효과의 검증 결과

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관계가 높은 집단(n=144)의 단순상관

계수가 -.425(p<.001), 낮은 집단(n=134)의 단순상관계수는 

-.588(p<.001)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가 높은 집단

보다 부모-자녀 관계가 낮은 집단이 단순상관계수가 적은 수치

로 나타나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며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부모-자녀 관계가 보호요인으로서 조

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smartphone 

addiction   1
.90 .71*** .67 .52*** .61 .48***

parent-child 

relationship 2
-.33 -.39*** -.33 -.38***

1*2 -.16 -.11**

constant -3.66E-5 -2.99E-5 -.026

R² .497 .613 .623

Adj R² .495 .610 .619

R² change .497 .116 .010

F change 272.58*** 82.45*** 7.47**

* p<.05, ** p<.01, *** p<.001

Table 4.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Ⅴ. Conclu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

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

서 부모-자녀 관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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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스마트폰 중독이 낮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3][25][7][12]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청소년은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할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청소년은 가정, 학교 등에서 생활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변

의 사람들과 현실에서 관계를 맺기 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해 관

계 맺으며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게 느끼고 

스마트폰을 점점 더 많은 시간동안 사용하게 되고 나중에는 더 

많이 사용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우울, 불안, 충동

성, 공격성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밝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자녀 관계는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인성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인간관계에 잘 적

응하게 되며 성숙한 생활을 하게 되며 정서적으로 편안한 상태

를 유지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3][29][7][1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은 발달이나 성장, 성숙이 잘 이루

어져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

한 청소년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성인의 생활

양식이나 행동양식의 모델링을 통해 사회규범에 맞는 행동의 

학습이 취약하게 되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정신적

으로 덜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자녀 관계는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부모

-자녀 관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을 낮추어서 정신이 건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의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학교, 스마트쉼센터, 청

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중독센터 등 관련 기관에

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스마트폰 중독을 손안에 가지

고 다니면서 중독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게 느끼며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

향이 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청소년이 등교 시

에 스마트폰을 제출하고 하교 시에 돌려받는 규칙이 철저히 이

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관한 형식적인 교

육보다는 미래 자신의 자녀에게 편지쓰기,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심리극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구성하여 인식의 전환이 이

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각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게임중독보다 스마트폰 중독이 중독

성이 강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

전문상담사,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게임중독전문상담사, 청소

년상담사 등은 청소년의 중독적인 습관을 잘 관찰하고 중독에

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안들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자녀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사, 가족상담사 등

의 상호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

한 경우에는 부부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수 있어서 부부강

화프로그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부부

강화프로그램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홍보가 철저

히 이루어지는 질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매스컴을 통해 가족을 생각해보고 가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드라마, 다큐, 오락 프로그램 등이 제작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였기에 우리나라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한 해석 및 적용

하기에 제한점이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정신건강, 부모-자녀 

관계의 변수로 국한되어 연구가 이루어진 한계를 가지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를 통

해 스마트폰중독에서 벗어나는 결과들이 이루어지고 청소년들

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긍정적인 조절변수들에 대한 연구를 제

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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